
미국주식 첫걸음 
분식회계

 주의 : 본 콘텐츠에는 일부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적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손주부가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분식이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



1.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당기비용처리

무형자산

영업이익 감소 

영업이익, 자산 증가 

손상차손 당기순이익, 자산 감소 
손상차손: 향후 경제적 효익 기대 불가 -> 비용 처리 



1.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5. 개발 완료 후 판매,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 능력 
출처 : K-IFRS 제1038호 문단 57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6가지 조건
1. 연구개발비



2. 상각비
분식방법 : 유/무형자산의 잔존 상각 기간을 갑자기 늘림 


기대효과 : 사용연한 증가 -> 상각비용 감소 -> 영업이익 증가  


대표예시 


• 셀트리온은 무형자산 잔존 상각기간을 2015년 3~15년에서 2016년 
8~15년으로 변경 


• 2016년 셀트리온 무형자산상각비 82억5천300만원 감소 


• 영업이익 증가





3. 미착품

분식방법 : **미착품 계정 과대 계상  


기대효과 : 재고자산 증가 -> **매출비용 감소 -> 매출이익 증가  


대표예시 : 대한항공 2003년 말 미착품 잔액 880억원 중 719억원 과대 
계상 -> 기말재고 증가 -> 매출비용 감소 -> 매출이익 증가

**미착품 : 돈을 먼저 지급하고 주문한 상품이 외국 회사를 출발했지만, 국내 반입이 되지 않아 
수송중인 물품을 말하며, 재고 자산으로 잡힘. 


**매출 비용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참고 : 한겨례 신문





4. 대손충당금
분식방법 :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기대효과 : 매출채권 과대 계상 -> 매출증가 -> 당기순이익 증가  

대표예시 : 

• 2011년 대한전선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2270억원 과소 계상. 

• 계열사인 대한시스템즈(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채권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전선 공급. 


• 재무제표에는 회수가능 매출채권으로 표시. 
**대손충당금 : “못받을 것 같은 돈”을 미리 손실로 추정.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참고 : 비즈워치, 매일경제





5.  매출채권, 대여금 

분식방법 : 관계회사에 밀어내기 식 매출 혹은 허위 매출, 대여금  


기대효과 :  매출채권, 대여금은 현금화가 쉬운 대표적 **당좌 자산으로 
당좌 자산이 증가하면,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보임 (유동비율 상승)


고려시점 : 업계평균 대비 긴 매출채권 회수기간, 높은 매출채권 비중 


대표예시 : 신일산업 2008~2010년, 계열사와 짜고 허위 매출채권 기재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참고 : 비즈워치, 매일경제





Q&A


